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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여대생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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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Health and Stress of College Women in Som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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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the oral health by stress in college women. This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June 

16, 2014 and July 18, 2014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oral health Data were obtained from 393 women students of 5 colleges 

in Gwangju and Jeollanam-do. The or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is related with the stress which has a correlation between oral condition 

satisfaction(－) and inconvenient(＋) of mastication and pronunciation (p＜0.01). Also, factors affecting stress are discomfort during mastication 

and oral state satisfaction and discomfort during mastication. The discomfort during mastication showed the highest stress while the higher status 

of oral satisfaction showed lower stress (p＜0.05). Therefore, college women stress is related with oral health. Colleges should consider developing 

a program which can appropriately manage and regulate stress to relieve thei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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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되

어 있으며, 일상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는 점차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고 있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만성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또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 우울증 같은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

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는 관상동맥질환, 소화성 궤양, 고혈

압, 당뇨병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1)
. 

청소년 후기인 대학생은 비교적 만성질환에 관한 유병률

은 낮지만, 자아 정체감 확립과 가치판단, 학업생활, 정서적 

독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예측, 경쟁, 새로운 

대인관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의 환경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2,3)
. 특히, 과거보다 여성의 사회적 진

출이 활발해지면서 20대 젊은 여성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

비하기 위하여 정신적 부담감이 늘어가고 사회환경의 적응 

등의 문제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4)
. 이러한 환경변

화가 대학생들의 행동양식, 습관, 성격 등에 변화를 초래하

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신

적 질환의 원인이 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각

종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키며 구강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5)
. 게다가 정신적 스트레스

는 악관절 장애의 큰 원인이라 보고되고 있으며6)
 스트레스

가 소인인 병소로는 재발성 단순포진 구내염과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등이 있다7)
. 과중한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

성을 무너뜨리고 질병을 유발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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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otal, n (%) Mean±SD p-value

Total 393 (100) 2.92±0.53

Age (y) 0.803

    18∼19 174 (44.5) 2.92±0.53

    20∼21 179 (46.0) 2.93±0.53

    ≥22 37 (9.5) 2.98±0.56

Grade 0.102

    1 143 (36.4) 2.92±0.55

    2 142 (36.2) 2.92±0.53

    3 78 (19.8) 2.85±0.54

    4 30 (7.6) 3.14±0.42  

Smoking 0.961

    Smoking 24 (6.1) 2.93±0.75

    Past smoking 18 (4.6) 2.96±0.51

    Non smoking 350 (89.3) 2.92±0.52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in the last year 0.033*

    Yes 109 (27.7) 3.02±0.51

    No 284 (72.3) 2.89±0.54

Drinking in the last year 0.645

    Yes 368 (93.6) 2.92±0.54

    No 25 (6.4) 2.97±0.43

Amounts of alcohol drinking 0.974

    Never 15 (3.8) 2.96±0.45

    ≤1 per month 180 (46.0) 2.91±0.53

    2∼4 times/month 159 (40.7) 2.93±0.53

    2∼3 times/week 33 (8.5) 2.97±0.51

    ≥4 times/week 4 (1.0) 2.85±1.10

Exercise for more than three days a week 0.997

    Yes 83 (21.1) 2.92±0.62

    No 310 (78.9) 2.92±0.51

Breakfast per week 0.804

    ≤1 96 (24.6) 2.91±0.56

    2∼4 155 (39.6) 2.94±0.50

    ≥5 140 (35.8) 2.90±0.55

Sleeping hours 0.739

    ≤5 53 (13.5) 2.98±0.48

    6∼7 238 (60.7) 2.91±0.56

    ≥8 101 (25.8) 2.92±0.50

SD: standard deviation.
*p＜0.05,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and one-way ANOVA.

Table 1.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상호관련이 있음이 연구에서 검증되었다8)
. 따라서 스트레

스가 많고 우울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청소년 후기 

여대생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신과 신체 특히 구강의 관

리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소년의 식습관 및 구강건강행태와 심리사회적 요

인 연구 등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고9)
, 성인의 스트레스는 

우울과 더불어 흡연과 음주량 등 좋지 않은 건강행태에 영

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10)
. 또한, 우울 경험이 높은 청소년

에서 흡연, 음주 수면 등의 건강행태가 나빠 이 시기의 스트

레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
. 최근 스트레스와 관

련하여 수행된 연구로는 성인과 군인의 스트레스로 구강건

강실천 및 태도, 구강발현증상, 치주질환과 관련되어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여대생들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지각

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생의 스트레

스를 완화시키고,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광주광역

시와 전남 지역에 있는 5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

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나누어준 다음 자기기

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수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자료수

집에 총 403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

서 응답이 미흡한 10부를 제외한 393부(97.5%)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9문항, 구강건강관리 특성 16문항, 스트

레스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

구는 Hwang
12)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 설문지를 본 연구목

적에 적합한 내용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

스에 대한 문항 평가방법은 학업, 성격, 학교환경, 가족환경 

4개 영역에 각 5문항씩 구성하여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

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 20문

항의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 는 0.854로 나타나 측정

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였다. 분

석기법으로는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리 특성은 빈도분석

을 시행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리 특성에 따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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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otal, n (%) Mean±SD p-value

The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0.955

    Poor 52 (13.2) 2.94±0.49

    Normal 238 (60.6) 2.92±0.53

    Good 103 (26.2) 2.91±0.58

Oral state satisfaction 0.007*

    Unsatisfactory 124 (31.6) 3.03±0.52a

    Normal 172 (43.8) 2.92±0.53a,b

    Satisfaction 97 (24.7) 2.79±0.54b

Discomfort during mastication ＜0.001**

    Comfortable 259 (65.9) 2.85±0.50a

    Not so bad 87 (22.1) 2.97±0.48a

    Inconvenience 47 (12.0) 3.22±0.68b

Inconvenience during pronounce ＜0.001**

    Comfortable 295 (75.1) 2.86±0.52a

    Not so bad 79 (20.1) 3.09±0.51a,b

    Inconvenience 19 (4.8) 3.18±0.58b

Visiting a dental clinic in the last year 0.987

    Yes 236 (60.1) 2.92±0.54

    No 157 (39.9) 2.92±0.53

Scaling in the last year 0.466

    Yes 237 (60.3) 2.91±0.56

    No 156 (39.7) 2.95±0.50

Medical treatment in the last year 0.119

    Yes 168 (43.0) 2.97±0.51

    No 223 (57.0) 2.88±0.54

Oral health education in the last year 0.731

    Yes 278 (70.7) 2.93±0.55

    No 115 (29.3) 2.91±0.49

SD: standard deviation.
a,bThe same lette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one-way ANOVA and Scheffe post hoc test at =0.05.
*p＜0.01, **p＜0.001.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and 
one-way ANOVA.

Table 2. Stress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Oral Health

A B C D E

A 1

B 0.574** 1

C －0.116* －0.213** 1

D －0.091 －0.154** 0.330** 1

E －0.014 －0.159** 0.217** 0.197** 1

A: the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B: oral state satisfaction, C: 
discomfort during mastication, D: inconvenience during pro-
nounce, E: stress. 
*p＜0.05, **p＜0.01.

Table 3. The Correlations between Oral Health and Stress 

트레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시행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리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 20문항의 평균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

ssion)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2.92±0.53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 특성 중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경

험에 따른 스트레스는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교육 경

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5). 연령, 학력, 흡연여부, 최근 1년 동안 

음주여부, 술 마시는 횟수, 평소 운동을 1주일에 3일 이상하

는지, 평소 1주일에 아침 식사 횟수, 평소 수면시간에 따른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1). 

2. 구강건강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건강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

상자들의 구강건강 특성 중 구강상태 만족도, 저작 시 불편

함, 발음 시 불편함은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5). 구강상태 만족도의 경우 ‘만족스럽지 

않다’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만족한다’와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저작 시 불편함의 경우 ‘불편하

다’가 3.22±0.6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불편하지 않다’, ‘그

저 그렇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발음 시 불편함은 ‘불편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불편하지 

않다’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최근 1년 치과 방문 경험과 스켈링 경험, 최근 1년 동

안 진료여부와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구강건강과 스트레스의 관련성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건강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은 Table 

3과 같다. 구강상태 만족도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저작 시 불편함은 주관적 구강건강상

태, 구강상태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발음 시 불편함은 구강상태 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 저작 시 불편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스트레스는 구강상태 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저작 시 불편함, 발음 시 불편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p＜0.01).



J Dent Hyg Sci Vol. 15, No. 4, 2015

506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E 

Inconvenience during pronounce 0.096 0.032 0.160 2.987 0.003**

Oral state satisfaction －0.086 0.031 －0.140 －2.756 0.006**

Discomfort during mastication 0.061 0.029 0.115 2.089 0.037*

F= 12.498, adjusted R2=0.082

SE: standard error.
*p＜0.05, **p＜0.01, meaningless value statistically is not shown on the table (p＞0.05).

Table 4. Oral Health Factors Affecting Stress 

4.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에 대한 적합

도는 F값이 12.498, 유의확률은 ＜0.001 (p＜0.05)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발음 

시 불편함, 구강상태 만족도, 저작 시 불편함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아나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명확히 발음을 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

며, 구강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

다. 현재 치아나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어려

움이나 불편함을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고  찰

대학생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높은 생활스트

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이 낮고, 신체적 부적응 등이 나타나고 있다13). 이러한 스트

레스는 건강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직접적으

로는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의 신체기능에 대한 생리

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과 연관된 부정적인 건강 문제14)와 구강건강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Choi15)는 스트

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강증상경험 위험비가 증가되었

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Kim16)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실천지수가 낮았다고 보고된 바 있어 대학생들이 인지

하는 스트레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여대생

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 관련

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조사하여 대학생들의 효

과적인 구강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2.92점이

었으며, 이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Shin17)의 연구 스트레스 

지수 2.6점보다 다소 높았다. 4학년(3.14±0.42), 1학년

(2.92±0.55), 2학년(2.92±0.53), 3학년(2.85±0.54) 순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3.14±0.42)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on18)의 

연구에 의하면, 졸업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4학년 학생

들이 취업에 직면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특

히, 경제적 또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취업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이 가중되어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Na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스

트레스로 인하여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어 위기 및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게 되므로 이러

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

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대학생

들이 직업을 갖기 위한 과정 중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요구사

항을 더 잘 이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므로 취업스트

레스를 덜 심각하게 지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어 취업의 가능성이 커지므로20)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중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경험에 따른 스트

레스는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p＞

0.05). 이는 보건계열을 대상으로 한 Shin17)의 연구에서도 

비흡연 집단이 흡연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높게 나

타난 바 있어 스트레스 해결방안 중 흡연이라는 행동을 통

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흡연은 

흡연 시 가장 먼저 접촉되는 구강조직과 신체건강에도 악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

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시급하

다. Moon 등21)과 Lee와 Song22)의 대학생의 흡연에 관한 연

구에서 흡연의 동기로는 호기심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의 응답이 54.7%로 나

타났으나 대학생의 금연 프로그램은 개개인에게 맞춰진 프

로그램보다는 또래집단을 통한 학교 공동체 안에서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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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는 지도가 금연 활동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금연

교육의 효과가 증대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건강 특성 중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치아나 치은 등 입안의 문제로 명

확히 발음을 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낄수록 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

스가 낮게 나타났고, 현재 치아나 치은 등 입안의 문제로 음

식을 씹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높

게 나타났다(p＞0.05). 이는 Kim 등23)의 연구에서도 스트

레스가 높아질수록 측두하악장애 및 구강점막 질환 등의 유

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Park과 

Lee
24)의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구취증상, 악관절 증상이 있

다고 인지하는 대학생 군에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구강건강에 대한 만

족도는 스트레스 및 삶의 질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Choi
25)는 구강건조증과 구강문제로 인한 일

상생활 불편감은 스트레스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서는 반

드시 그들이 일생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스트레스의 원

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 할 수 있

는 교육과 구강건강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이 반드시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Jung
26)은 대학생들에게는 각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동기유발 및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통해 구강보

건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학생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

강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한 포괄적 건

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한 결과는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사회과학에

서는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높지 않게 나타나는 편이고, 회

귀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이 적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

로 파악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관련성 있는 독립변수들을 더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부지역 여대생을 대

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전체 대학생을 대표하

는 결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

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해

석과 일반화를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대학 생활

을 위해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스트레스가 구강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2014년 6월 16일

부터 7월 18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 있는 5개 대학

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실시하

였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학년은 4학년(3.14±0.42), 

1학년(2.92±0.55), 2학년(2.92±0.53), 3학년(2.85±0.54) 순

으로 나타났으며(p＞0.05),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는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구강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고, 저

작 시 불편함을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

음 시 불편함을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

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여대생

들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으로 스트레스는 구

강상태 만족도(－), 저작 시 불편함, 발음 시 불편함(＋)과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또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발음 시 불편함, 구강상태 만족도, 저작 시 

불편함으로 치아나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명확히 발음을 

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

타났고, 구강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

났으며(p＜0.05), 모형의 설명력은 8.2%였다. 이상의 결과

로 볼 때 여대생들의 스트레스와 구강 건강에 미약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

해 대학 내에서는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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